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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주 허벅과 질그릇 제작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예학과

박 병 욱

지도교수： 박 종 훈

제주도의 흙은 지리적 특성과 환경에 따라 다른 지역과는 다른 구조를 보인다.아연과 구리

같은 철류,자기용 점토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함유량이 적으므로 생산되어지는 모든 용기

들이 도기이다.또한 가마나 항아리 같은 말이 존재하지 않고 가마는 ‘굴’이라고 하며 항아리

는 ‘통개’라 불리운다.제주도 가마는 두 종류로 나누어 지는데 불의 온도가 섭씨 1200도 내

외에서 소성을 하는 가마를 일컬어 ‘노랑굴’이라 불리 우며 900도 내외에서 소성을 하는 가

마를 ‘검은굴’이라 한다.

본 해설집은 제주의 흙으로 기물을 성형하고 노랑굴과 검은굴 에서 구워졌던 옹기를 개량

식 장작가마를 통해 소성 함으로써 점차 사라져 가는 제주옹기 문화를 알리고 그 가치를 되

살려 제주의 옹기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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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제작의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는 인간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였다.그로 인해 대

량 생산을 통한 다양한 소지의 생활용기들이 시장에 나오고 우리의 옛 그릇들은 점차 자취

를 감추게 되었다.제주도는 도자기 기술이 전수된 이래 마을 단위의 공동 가마를 가지고 필

요한 그릇들을 만들어 사용해 왔다.하지만 변화되는 세월의 흐름에 활발했던 제주의 도자공

예는 점차 쇠퇴 되었고 1960년대 말에 완전히 폐요(廢窯)되었다.

관련 일에 종사 했던 사람들은 전업 하였거나 현재 거의 없는 실정이며,현존해 있는 대부분

의 가마는 허물어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제주도 옹기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틀을 만들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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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제주 옹기의 종류 및 고찰

1.허 벅

제주도는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섬이다.그로인해 다공질의 현무암이 생성되었다.현무암

은 화산회토(火山灰土)이므로 비가 오면 물이 땅으로 빠져나가 해안가에서 물이 솟아나는 지

형적 특성을 보인다.

물이 솟아나는 지역을 용천수(湧泉水)라 부른다.이곳에서 민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까지

물을 기러 나르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허벅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

물을 가득 담은 채 넘치지 않고 운반하기 위해 허벅의 모양은 배는 부르고 목은 좁게 만

들어 졌다.제주도에 상하수도 시설이 없던 시절,허벅은 제주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용기였다.1)

허벅의 종류로는 일반적인 성인들이 지고 다녔던 허벅과 특별히 주문하여 다양하게 만들

어진 바릇허벅(맞춤허벅),15~17세의 소녀들이 물을 길러 다닐 때 사용하던 대배기와 그 보

다 더 어린 아이들이 사용했던 애기 대배기가 있다.

목이 더 좁고 전의 크기가 일반적인 허벅보다 큰 것을 ‘허벅등덜기’,허벅과 같은 모양의

전이지만 조금 낮고 넓은 것을 ‘허벅방춘이’,전이 가장 낮고 넓은 것을 ‘허벅능생이’라 불렀

다.

그 외 용도에 따라 물허벅,술허벅,죽허벅,씨허벅,오줌허벅으로 나누어 지고 쓰임에 따

라 총 36가지의 세분화된 종류를 가지고 있다.

1)「허벅과 제주 질그릇」제주특별자치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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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데기허벅〉

가마 재임시 가장 윗부분에 재임을 하는 허벅을 일컫는다.

〈알데기허벅〉

재임시 중간 부분에 재임을 하며 아랫부분은 통개 즉 항아리로 받치고 윗부분은 장태(자배

기)로 덮어 위쪽 기물의 무게에 의한 눌림 자국이 선명하다.

〈허벅대배기〉2) 〈허벅대배기〉 〈애기허벅대배기〉3)

2)국립제주박물관 소장유물 [제박200912-25]

3)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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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허벅보다 작으며 15~17세의 소녀들이 물을 기를 때 사용했다.

애기허벅대배기는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였다.

〈허벅방춘이〉 〈대배기방춘이〉 〈애기대배기방춘이〉4)

〈허벅능생이〉

〈귀능생이〉5) 〈맞춤능생이〉 〈애기대배기등덜기〉

4)국립제주박물관 소장유물 [제박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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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릇허벅〉 〈바릇허벅방춘이〉6) 〈바릇허벅등덜기〉7)

〈긴대배기〉8) 〈긴애기대배기〉9) 〈지새긴대배기〉

5)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유물

6)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유물

7)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유물

8)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유물

9)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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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새허벅〉10) 〈지새대배기〉11) 〈지새애기대배기〉

2.통 개

제주도에서는 항아리를 ‘통개‘라 부른다.용도로는 된장이나 간장등 장을 담아 보관하는 용

도로 쓰이거나 곡식저장용기로 사용 되었다.

〈웃통개〉 〈알통개〉 〈시불웃통개〉 〈시불통개알동〉

10)국립제주박물관 소장유물 [제박200912-25]

11)국립제주박물관 소장유물 [제박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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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질그릇

〈대항〉 〈양춘이〉

〈망대기〉 〈대배기망대기〉 〈허벅망대기〉

〈합단지〉 〈조막단지〉 〈소능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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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태〉 〈코동이장태〉 〈독사발〉

〈두벵들이〉12) 〈고소리〉 〈씨항〉

〈지새항〉 〈지새시리〉13)

12)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유물

13)국립민속박물관 소장유물 /「허벅과 제주 질그릇」제주특별자치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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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제주 전통가마의 종류 및 고찰

제주도에서 가마는 굴이라 불리운다.제주도의 가마가 내륙지방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돌을

이용하여 축조 한다는 것이다.현무암은 화산폭발에 의한 용암석이어서 내화성이 있기 때문

이다.14)굴은 소성온도와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누어 지는데 불의 온도가 섭씨1200도 내

외에서 소성하는 가마를 일컬어 ‘노랑굴’이라 하며 900도 내외에서 소성을 하는 가마를 ‘검은

굴’이라 한다.제주도는 내륙지역과 떨어진 섬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그릇의 필요에 따라 만

들어 사용 하였다.각 마을 단위로 굴이 있었으며 보통 굴은 마을 공동의 소유 였다.그러나

1948년 4월 3일 일어난 4.3사건을 계기로 굴과 마을의 대부분이 불에 타 없어졌고 그나마

남아 있던 굴들도 쇠퇴되어 현재 남아 있는 굴이 많지 않다.

제주도에서 가장 흙이 좋았다는 제주시 광령리의 경우 감귤밭 한켠에 널부러져 있는 옹기

파편들이 예전의 가마터 였음을 짐작케한다.

이제는 그곳 주민들조차 이곳이 예전의 가마터였는지 잘 모르는 실정이었다.

〈제주시 광령리 의 옛 가마터 부지〉

현재 제주도에는 9개의 가마터가 남아 있다.대정읍 구억리에 노랑굴과 검은굴 각 1기,신

평리와 신도리에 노랑굴 1기,한경면 청수리,조수2리,고산리에 각각 노랑굴1기 씩이다.나

머지 하나는 기와 가마터로 조천읍 함덕리 함덕 해수욕장 안에 있다.15)

〈현재 보존되고 있는 제주도 전통가마 분포도〉

14)「제주도 전래가마에 관한 연구」이경효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1998

15)「제주도 전래가마에 관한 연구」이경효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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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랑굴

노랑굴은 일상생활에 주로 쓰였던 1200도 내외의 그릇들을 구워냈던 가마를 말한다.노랑굴

의 명칭은 유약을 따로 바르지 않은 제주 옹기의 태토와 재가 날려 자연유가 되어 발색되어

진 빛깔이 ‘노란색을 많이 띤다’하여 노랑굴이라 불렀다.대부분의 노랑굴은 자연경사를 이

용하여 축조 되었기 때문에 굴뚝을 따로 만들지 않고 자연 경사 각도(보통15~18도)자체가

굴뚝 역할을 하였다.16)

2.검은굴

검은굴은 노랑굴보다 소성 온도가 낮은 900도 내외로 연을 먹인 그릇들을 구워냈던 가마를

말한다.이를 제주도에서는 ‘지새’라 불리운다.지새는 기와의 옛말인 ‘디새’에서 온 것으로

짐작된다.17)소성온도가 낮았으므로 기물의 파손이 심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기물의 양이 많

지 않다.

16)「제주전통도예」강창언,가시아히 2000

17)「제주도 전래가마에 관한 연구」이경효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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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Ⅰ.제작방법

본 연구의 작품은 썰질기법과 쳇바퀴 타렴기법을 이용하여 소지의 채취를 시작으로 소지실

험,성형,문양,소성의 순으로 제작하였다.

1.소 지

소지는 고산리 전답동에서 직접 채취한 제주옹기토를 사용하였고 옹기토의 황토와 백토의

비율을 1대2의 비율로 채취하였다.수비방법은 분쇄기를 이용하여 채취한 흙 속의 작은 돌맹

이들을 걸러 내고 80목으로 수비한 다음 서늘한 곳에서 60일 정도 숙성 시킨 후 사용하였다.

〈고산리 전답동 에서 채취한 제주 옹기토〉

1)소지실험

소지실험은 채취한 흙의 소결점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1250도 내외의 연을 먹이는 푸레

기법과 700도 내외로 연을 먹이는 지새기법으로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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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별 소지실험〉

사진 왼쪽부분 기물의 온도는 1000도 내외,가운데 기물은 1100도 내외,오른쪽 기물은

1200도 내외로 장작가마에서 각각 꺼먹이 소성을 하였다.실험결과 어둡게 연이 먹여진 기물

들을 통해 침탄 되어지는 소성 범위가 일반 옹기토 보다 넓다는 걸 알수 있고 연먹이는 효

과가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다.

2.성형기법

옹기 제작기법은 썰질 기법과 배게 타렴 ,쳇바퀴 타렴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썰질 기법은 목(木)물레위에 먼저 바닥판을 만든 다음 흙가래를 만들어 둥그렇게 쌓아 말아

올려 가죽을 이용해 성형하는 방법으로 주로 작은 기물을 성형할 때 많이 쓰이는 기법이다.

배게 타렴은 썰질에 의한 방법은 같지만 물가죽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수레와 조막을 이용

해 수레착질 하는 방법이다.

쳇바퀴 타렴은 바닥판을 만든 다음 흙가래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판장을 만들

어 바닥판에 두른 다음 수레착질을 하는 방법이다.이때 바닥판과 판장을 붙일 때 공기가 들

어가지 않도록 잘 붙여줘야 한다.

제주도의 옹기 만드는 방법은 내륙지방,특히 전라도 지역 옹기기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

며 작은 기물들은 주로 썰질로 만들고 큰 기물들은 쳇바퀴 타렴 기법으로 제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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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허벅은 썰질 기법과 쳇바퀴 타렴기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몸통은 판장을 이어 붙인

쳇바퀴 타렴으로 성형을 하고 부리부분은 썰질기법으로 성형한다.

그로인해 허벅의 부리 부분(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흙가래를 붙인 자국

이 남아 있기도 한다.허벅 만드는 방법은 내륙지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성형 방법으로 제

주도만의 독창적인 방법이라 할수 있다.18)

3.문 양

옹기 제작에 있어서 보로롱문 과 근개띠문,톱니 문양을 이용하여 제작 하였다.

①보로롱문

제주도에서 흔히 사용되는 문양으로 대나무를 가늘고 길게 켜서 만든 다음 성형이 끝난 기

물을 물레에서 들어 내지 않고 물레를 돌린뒤에 기물의 벽에 대면 대나무 윗부분이 떨리면

서 ‘보로로롱’하는 소리와 함께 자국이 생기는 문양 이다

②근개띠문

근개의 모서리 부분을 이용하여 음각선을 표현하는데 전과 평행한 직선형이 대부분이다.

③톱니문

물기가 많은 같은 소지의 흙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 띠줄을 붙인후 물가죽으로 다듬어

서 만든다.만들어진 띠줄 위에 물가죽을 이용해 일정한 간격으로 눌러 표현한 것을 톱니문

이라 한다.19)

18)「제주전통도예」강창언,가시아히 2000

19)「옹기문양」옹기민속박물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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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 성

제주도의 가마는 전형적인 통가마의 형식을 취하지만 구조적인 면에서 다른 지역과 확연

한 차이를 보인다.

가마를 지을 때 흙으로 만든 벽돌이나 내화벽돌을 사용하지 않고 다공질의 현무암을 그대

로 쌓아 만든다.이는 제주도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한 것이며 현무암에 뚫려 있는 수

많은 구멍들은 열을 쉽게 방출하지 않는 내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 다공

질의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가마는 제주도를 제외한 타 지역 에선 찾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량식 장작가마를 통해 제주도의 소성방법에 의한 단벌소성 하였다.

제주도 흙은 온도에 민감하므로 조금만 온도가 높아도 쉽게 주저 않는다.따라서 가마재임

시 기물과 기물사이에 구쟁이닥살(소라)을 받쳐줌으로서 기물이 서로 달라 붙지 않게 하였고

이로인해 소성시 생기는 자연스러운 문양을 의도적으로 표현해 보았다.기물과 기물을 포갤

때는 조금(소라를 높은 온도에서 구워 가루를 낸것)을 포갠 기물 사이에 얹혀서 재에 의해

달라붙는 것을 방지 하였다.연료로는 소나무를 사용하였다.

SmallOrton06번 콘(1023℃),SmallOrton01번 콘(1178℃)과 SmallOrton4번 콘(1209℃)을

사용하여 소결점을 측정 하였다.

구쟁이닥살(소라) 조금(소라를 구워 잘게 부순 것) 구쟁이닥살 받친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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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본소성

1차 본소성은 1200도 내외의 일반 장작가마로 제주도 노랑굴의 느낌을 내고자 하였다.

재임후 30시간으로 소성시간 계획을 잡고 피움불,작은불,중불,큰불,잿불(창불)순으로 진

행하였다.

피움불은 가마와 기물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200℃정도 까지 군불로 천천히 때주었다.소

성시에 기물에 냉기가 돌면 쉽게 깨지며 제대로 익지 않는다.소성시간은 8시간 소요 하였

다.20)작은불은 피움불의 이어지는 단계로 점점 봉통 안쪽으로 불을 넣는다.

소성온도는 500℃내외 이며 4시간 소성 하였다.

중불은 완전히 불길이 봉통 안에 꽉차기 시작하는 단계로 기물표면의 그을음이 제거 되기

시작한다.가마안이 달궈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불길이 약해지지 않도록 장작을 꾸준히 넣어

줘야한다.

소성온도는 500~900℃내외이며 8시간 소성 하였다.

큰불은 900~1150℃까지 소성하였다.봉통의 불길이 빠르게 기물이 있는 쪽으로 빨려 들어가

기 시작하며 불길의 색깔이 점점 밝아진다.굴뚝에서는 빨간 불꽃이 치솟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온도가 한번 떨어지면 쉽게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불길이 멈추지 않도록 장작을

충분히 넣어준다.이때부터 잿불(창불)구멍을 통해 콘의 기울어짐을 확인한다.

5시간30분 소성 하였다.

잿불(창불)질은 Orton01번 콘 (1178℃)이 완전히 넘어가는걸 확인하고 시작하였다.잿불질

하기전에 충분이 봉통을 달궈줘야 전체적으로 불길이 안정적으로 잡힌다.따라서 잿불질 할

때 불구멍을 확인하면서 봉통 앞부분에 충분한 나무를 투척해 준다.또한 잿불나무가 기물

을 건들지 않게 신중하게 투척한다.1200℃내외 까지 1시간 40분 소성하였다.

20)「제주도 전래가마에 관한 연구」이경효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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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이 끝나면 잿불구멍과 봉통을 벽돌과 젖은 흙을 이용해 적당히 막아준다.이때 너무 꼼

꼼하게 막으면 아직 타고 있는 나무재에 의해 연을 먹게 되어 기물이 어둡게 변하고 반대로

너무 간단히 막으면 냉파가 쉽게 올수 있기 때문에 소성이 끝난 후 약간의 공기가 통할 수

있게 적당히 가마를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2)2차 본소성

2차 본소성은 900도 내외의 연을 먹이는 꺼먹이 소성으로 제주도 검은굴의 느낌을 내고자

하였다.소성방법은 1차 소성 때와 동일하며 SmallOrton06번 콘(1023℃)을 사용하여 소결

점을 측정 하였다.

가마가 1000℃내외로 익어가면 연을 먹이기 위한 준비를 한다.콘이 넘어간 후에 봉통 안으

로 생솔가지를 넣어준다.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걸 확인하면 곧바로 봉통과 굴뚝을

모두 막아주어 연기가 새어 나오지 않고 기물에 침투 할 수 있도록 한다.모든 문이 막혀 있

으므로 가마 안에서는 열과 압력에 의해 가마 틈새가 벌어져 연기가 새어 나온다.이때 젖은

흙을 이용해 연기가 새어 나오는 곳은 모두 막아준다.

소성이 끝나면 가마안의 열이 충분히 식을 때 까지 (2~3일 소요)기다린 다음 기물을 꺼낸다.



-17-

III.작품 설명

❬시 작 품 1❭ 

400✕ 360mm

제주토,무유,장작가마,산화소성,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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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품 1❭설 명

본 작품은 허벅능생이의 형태에서 전부분을 눌러 넙전의 형태로 표현하였다.기물과 기물사

이에 붙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넣은 구쟁이 닥살로 부분적인 환원을 가해 색상의 변화와

자연스러운 문양을 의도하였다.보로롱 문양으로 시문하였고,쳇바퀴타렴 기법으로 만들었으

며 유약을 바르지 않고 전통가마에서 1200℃ 단벌 산화소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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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품 2❭

410✕ 400mm

제주토,무유,장작가마,산화소성,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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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품 2❭설 명

본 작품은 허벅능생이의 형태를 표현 하여 본 것으로 ❬시 작 품 1❭과 마찬가지로 보

로롱문양 으로 시문하였다.부분적으로 환원에 의한 푸른 빛과 구쟁이닭살에 의한 문양을

표현하였다.

쳇바퀴타렴 기법으로 만들었으며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장작가마에서 1200℃ 단벌 산화소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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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품 3❭

340✕ 360mm

제주토,무유,장작가마,산화소성,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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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품 3❭설 명

본 작품은 가마재임시에 가장 윗부분에 자리잡는 웃데기 허벅을 표현한 작품으로 윗부분

의 높은 온도로 인해 목 부분이 주저 앉았다.쳇바퀴 타렴으로 성형하고 판장과 판장을 이은

다음 목부분부터 썰질기법으로 흙을 붙인뒤 물가죽으로 감싸고 끌어 올려 전을 만들었다.전

을 잡을 때 주의 할 점은 전을 너무 가늘게 잡으면 전부분의 이가 잘 깨지므로 두껍게 잡아

주어야한다.허벅은 아래쪽 배를 내기 보단 위쪽의 배를 더 많이 내주어 전체적으로 풍만하

게 보이게 성형 한다.목과 전의 크기는 몸통 지름과 비교 했을 때 대략 1대 5의 비율로 성

형한다.

보로롱 문양과 근개띠 문양으로 시문 하였고 기물에 재가 날라 붙은 자국과 재가 붙지

않은 자국의 색상의 대비가 뚜렷하게 표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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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품 4❭

460✕ 550mm

제주토,무유,장작가마,산화소성,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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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품 4❭설 명

본 작품은 맞춤허벅이라고 불리는 바릇허벅을 표현한 작품이다.바릇 허벅은 주문에 의해

사용하는 자의 요구에 맞게 제작하였기 때문에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다.일반적인 허벅의 크

기 보다 크므로 주로 성인 남자들이 사용 했다.성형하는 방법은 ❬시 작 품 3❭과 같고

구쟁이닥살에 의한 문양을 표현하였고 보로롱 문양으로 시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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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품 5❭

410✕ 325mm

제주토,무유,장작가마,산화소성,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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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품 5❭설 명

본 작품은 귀 능생이 을 표현한 작품이다.능생이는 허벅 중에서 목부분이 거의 올라오지

않으며 전부분을 넓게 잡아 다양한 용도로 쓰였다.본 작품은 능생이에 손잡이를 달아줌으로

써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었다.

뚜껑은 편의에 따라 나무뚜껑이나 현무암으로 된 돌로 뚜껑을 만들어 덮었고,보통의 경우에

는 장태(자배기)를 덮어 사용 하였다.쳇바퀴 타렴으로 성형하였고 근개띠 문양으로 시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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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품 6❭

460✕ 440mm

제주토,무유,장작가마,산화소성,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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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품 6❭설 명

본 작품은 바릇허벅과 같은 사용하는 사람의 주문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진 맞춤 능생이

허벅을 표현한 작품이다.항아리 윗부분에 톱니문양의 띠를 둘러서 통용되어지는 능생이 와

는 차별을 두고자 했다.

쳇바퀴타렴으로 성형하였으며 보로롱문양으로 시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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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품 7❭

490✕ 420mm

제주토,무유,장작가마,산화소성,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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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품 7❭설 명

본 작품은 능생이의 형태를 표현한 것으로 소성시에 조금을 올리고 장태를 덮은 자국 표

현을 시도하였다.구쟁이 닥살에 의한 자연스런 문양을 의도 하였으며,성형하는 방법은 ❬

시 작 품 1❭과 같고 근개띠 문양을 세가닥 으로 시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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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품 8❭

460✕ 440mm

제주토,무유,장작가마,산화소성,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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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품 8❭설 명

본 작품은 알통개를 표현한 작품으로 전부분에 조금을 올리고 그 윗쪽에 웃데기 허벅을 올

려 소성하였다.윗부분 기물의 무게에 의해 전부분이 주저 앉았으며 조금을 올렸던 전부분은

조금에 의한 문양이 표현되었다.몸통부분에는 기물을 포갤 때 받치는 구쟁이닥살에 의한 자

연스런 문양을 의도하였다.

쳇바퀴 타렴으로 성형 하였으며,보로롱 문양과 근개띠 문양으로 시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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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품 9❭

300✕ 270mm

제주토,무유,장작가마,꺼먹이소성,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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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품 9❭설 명

본 작품은 지새 시리(시루의 제주도 방언)를 표현한 작품으로 900℃까지 소성하여 연을 먹

여 표현하였다.지새시루는 물의 증발이 빠르고 습기를 빨아드리는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음

식을 쪄 먹을 때 기벽에 잘 눌러 붙질 않았다.내륙지방의 옹기토 보다 침탄되는 연이 더 짙

게 나타난다.쳇바퀴 타렴으로 성형 하였으며 근개띠 문양과 누름띠 문양으로 시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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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품 10❭

550✕ 720mm

제주토,무유,장작가마,꺼먹이소성,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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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품 10❭설 명

본 작품은 지새 촘항을 표현한 작품이다.촘항은 나무에 짚을 동여 매고 짚의 끝부분을 항

아리 속에 넣어서 비가 오면 그 물줄기가 짚을 타고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다.물

이 귀했던 제주도 에서는 빗물을 받아 지새항에 넣어 사용 하였으며 항아리의 숨쉬는 정도

가 탁월하여 담긴 물이 썩질 않았다.쳇바퀴 타렴으로 성형 하였으며,제비턱 문양으로 시문

하였다.



-37-

결 론

기대효과

제주도에서 옹기는 언제부터 인가 물을 길러 나르는 기물인 허벅만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실제로 제주의 옹기는 제주인의 삶에서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 사용하여 왔다.

허벅 또한 하나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물을 길러 나르는 형태의 허벅이 있는가

하면 술이나 기름을 보관하는 용도의 허벅,씨앗을 보관하는 허벅 등 전혀 새로운 형태를 취

한다.허벅은 크기에 따라 웃데기,알데기,대배기,애기대배기로 나뉘기도 한다.

쓰임의 용도에 따른 분류와 생김새와 모양에 따른 분류 등 그 종류만도 36가지에 달한다.

본 연구는 잊혀 져 가는 제주 옹기의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자 했다.좀더 풍요로운 생활,

첨단과학의 발전,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꾸어 왔던 소중한 우리의 유

산을 너무 등한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보존과 고찰의 필요성을 느낀다.

제주도로 흙을 채취 하러 갔을 때,흙을 채취했던 곳은 흙이 좋기로 알려져 있던 지역이었

다.제주도는 밭(田)의 흙을 수비해 사용하는데 마침 밭(田)옆 마을 길을 따라 하수도 공사

를 하고 있었다.그 곳에서 질 좋은 점토층을 발견 할 수 있었다.하지만 아쉽게도 하수도관

이 묻히고 그곳은 시멘트로 채워지고 말았다.본 연구를 하면서 제주옹기의 보존을 위한 탐

방,관련연구 등 지속적인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삷의 풍요도 중요하다.하지만 그로인해 정작 우리의 소중한 문화가 사라져 간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도예의 장르에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알기 전에 전통의 소중함을 먼저 알고

느낀다면 더 좋은 창작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제주옹기의 잊혀 져 가는 전통과 그 가치를 재조명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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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aboutmanufacturingJejuHerbuck

andunglazedearthenware

Park,ByungUk

DepartmentofCeramicArts

GraduateSchool

DankookUniversity

Advisor：ProfessorPark,JongHoon

ThesoilformationofJejuisdifferentfrom otherregionsaccordingto

geographicalconditionsandenvironment.ThewholevesselsmadeinJeju

areearthenwarebecauseithassmallamountofironsuchaszinc,copper

andclayforporcelaincomparingtootherregions.Alsotherearen'tthe

wordslikekilnorjar,theycallakiln‘Cave’andajarisnamed‘Tong

gae’.ThekilnsofJejuisdividedtwotypes.‘Yellow Cave’isthekiln

thatsaggersearthenwareatmoreorless1200°C (temperatureof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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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BlackCave’isthekilnthatsaggersearthenwareataround900°C

(temperatureoffire).

ThisexplanationsetsitsfacetoinformingJejupotterywithadark

brownglazethatisbeingbanishednowadaysandhopestohelpinstudy

aboutJejupotterywithadarkbrownglazewithbringingbackthatvalue

bysaggeringpotteriesthatweremadeinYellow CaveandBlackCave

withJejusoilthroughanimprovementk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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